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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e goal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agility,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performance and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clinical nursing performance.

          

          
            Methods: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2021,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conduct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260 clinical nurse participants from two region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Learning Agility Scale, Grit Scale,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and the Nursing Performance Scale. Data from 248 nurs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7.0.

          

          
            Results: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performance and learning agility,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nursing performance, followed by work experience, learning agility, grit, and educational level.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1% of the variance in nursing performance.

          

          
            Conclusion:
            This stud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agility, and grit in improving nursing performance. Healthcare organizations should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these attributes among nurses. Implementing strategies to enhance these factors in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could improve nursing performance, potentially resulting in better patient outcomes and increased job satisfaction.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specific interventions to cultivate these qualities and assess their long-term impact on nur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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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필요성
        임상간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은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Sarıkose & Goktepe, 2021), 간호조직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과제로(Lee & Kim, 2020)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기술과 실무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필수적이며, 임상간호사의 전문성 개발과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의 중요성,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 개인화된 학습계획 수립, 긍정적 업무환경 조성, 최신의료기술과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학개발 전략이 필요하다(Sarıkose & Goktepe, 2021).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o, Lee, & Lim, 2007).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임상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인 학습민첩성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는 성격 특성인 그릿,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긍정심리자본 등은 임상간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개인 심리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Cho & Kim, 2022; Kim & Lim, 2023; Lee & Kim, 2020). 임상간호사의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여 전반적인 간호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민첩성은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빠르게 학습하는 능력으로(DeRue, Ashford, & Myers, 2012; Gravett & Caldwell, 2016; Lombardo & Eichinger, 2000),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Kang, Kim, & Song, 2020). DeRue 등(2012)은 학습민첩성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빠르게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간호 환경에서 새로운 의료 기기나 실무 프로토콜 등의 신속한 습득과 적용으로 이어져 간호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어(Kim & Lim, 2023) 간호업무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임상간호사의 학습민첩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임상간호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적 간호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학습민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습민첩성은 간호 실무에서 요구되는 적응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릿은 열정과 인내심으로 장기목표를 이루려는 성격특성으로(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도전적 상황에서의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인내를 통해 장기적인 성취와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 Lucas, Gratch, Cheng, & Marsella, 2015). 이러한 그릿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상간호사가 간호전문직의 가치를 지키며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이직의도,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도, 직무열의와 관련하여 조사되었고(Cho & Kim, 2022; Jeong et al., 2019; Sin & Choi, 2022),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이중 매개로 하여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Cho & Kim, 2022), 긍정심리자본과 소진을 매개로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며(Park & Kim, 2023), 직무몰입과 직무 크래프팅을 다중 매개로 하여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yu, Hong, & Yang, 2023). 그러나 그릿의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개인이 과업을 달성하고 업무성과를 향상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Luthans & Youssef-Morgan, 2017).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onner, 2016; Sin & Choi, 2022),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Lee & Kim, 2020).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주제범위 고찰 결과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완화하고 직무열의, 조직몰입, 재직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Flinkman, Coco, Rudman, & Leino-Kilpi, 2023) 임상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질 높은 간호업무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임상간호사들은 학습민첩성, 그릿,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간호업무성과의 개별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다. Lee와 Kim (2020)은 학습민첩성과 간호근무환경을, Kim과 Lim (2023)은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긍정심리자본을, Cho와 Kim (2022)은 그릿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각각 간호업무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작용 및 복합적 영향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업무성과 향상 및 간호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임상간호사의 전문성 개발과 간호교육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과 그릿, 긍정심리자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ㆍ임상간호사의 학습민첩성과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를 파악한다.


          	ㆍ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ㆍ임상간호사의 학습민첩성과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ㆍ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을 조사하고,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700병상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간호사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이다.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선행연구(Kim & Lim, 2023)를 근거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중간효과크기),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인 수 13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표본수는 총 18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6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260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4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응답률 95.4%).

      

      
        3. 연구도구
        측정은 자가보고형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근무부서, 직위, 근무경력, 직업만족여부와 연구변수인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측정도구는 도구개발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와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은 새롭거나 처음 직면하는 환경에서도 빠르게 배우고 생각과 행동을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Lombardo & Eichinger, 2000), 본 연구에서는 Gravett와 Caldwell (2016)이 개발한 학습민첩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사고민첩성(6문항), 대인민첩성(6문항), 변화민첩성(6문항), 결과민첩성(7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총점은 25점에서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해당 척도는 근로자를 위한 학습민첩성 척도이므로 간호학 박사학위가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이 해당 문항을 확인하고 간호사의 학습민첩성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 타당한지 안면타당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Yim과 Lee (2021)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2였다.

        

        
          2) 그릿
          그릿(Grit)은 자신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실패, 역경, 고원현상(plateau phenomenon)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노력과 흥미를 지속하는 성격특성이다(Duckworth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Lee, Joe, Kwon과 Song (201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그릿 척도를 간호사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정받음 인식(6문항), 중요성 인식(6문항), 의미부여(5문항), 자기동기 부여(4문항), 흥미유지(5문항)의 5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총 2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다. 총점은 26점에서 1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18)의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5였다.

        

        
          3)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PC)은 조직구성원이 긍정적인 인지와 믿음을 보유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여 목표달성과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을 의미한다(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긍정심리자본은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된 합성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Luthans 등(2007)이 기존 측정 문항들을 조직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각 개념별 6문항씩 총 24개 문항의 한국어판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Mind Garden사(Mind Garden, Inc.)로부터 제공받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은 24점에서 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uthans 등(2007)의 연구에서 각 하위개념의 Cronbach's ⍺는 효능감 .75~.85, 희망 .72~.80, 낙관주의 .69~.79, 회복력 .66~.72였으며,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도구를 사용한 Kim, Seo, Kim과 Min (2015)의 연구에서는 효능감 .83, 희망 .82, 낙관주의 .61, 회복력 .76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Cronbach’s ⍺는 .94, 하위영역별 Cronbach's ⍺는 효능감 .94, 희망 .92, 낙관주의 .60, 회복력 .80이었다.

        

        
          4)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Nurses’ performance)는 Ko 등(2007)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총 17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은 17점에서 6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Ko 등(2007)의 도구개발 당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는 간호업무수행능력이 .88, 간호업무수행태도가 .81, 간호업무수준향상이 .76, 간호과정적용이 .68, 전체 척도의 Cronbach's ⍺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업무성과 척도의 Cronbach’s ⍺는 .93, 하위영역별 Cronbach's ⍺는 간호업무수행능력 .88, 간호업무수행태도 .78, 간호업무수준향상 .82, 간호과정적용 .82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C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일 지역의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1곳과 대학병원 1곳에서 근무중인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간호부의 협조를 통해 병동과 외래, 중환자실, 응급실, 검사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작성 후 불투명한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20분이었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의 IRB의 심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IRB No. 7001066-202108-HR-036).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알려 주었으며,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았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적으로 부호화 처리하여 분석한 후 연구결과가 보고되면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고유코드로 처리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실의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별도로 보관하며, 이 장치는 연구자 이외에는 열 수 없도록 관리하였다. 수집된 자료가 고유코드로 처리됨에 따라 연구대상자는 고유코드로만 식별되며 실명 또는 이니셜은 인식이 불가하도록 조치되었으며, 연구 설문지와 코드화된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3년간 보관한 후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처리됨을 설명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Statistics 27.0(IBM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ㆍ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변수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으로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이 .01에서 .46으로 3 이하이며, 첨도의 절댓값은 .01에서 .59로 10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ㆍ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ANOVA 검정에서 등분산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Welch test로 분석하였다. 세 그룹 이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Scheffé 검정을 이용하여 사후 분석하였으며, 등분산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Games-Howell을 이용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ㆍ대상자의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ㆍ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단계적 방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과 오차항의 자기상관성(Durbin-Watson)과 정규성, 등분산성(Breusch-Pagan 검정)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7명(2.8%), 여성 241명(97.2%)이었고, 연령은 평균 32.5±8.68세로 26~30세가 76명(30.9%)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간호학사 166명(68.3%), 대학원 이상 14명(5.8%)이었다. 근무부서는 내,외과병동이 116명(46.8%)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229명(92.7%)로 대부분이었고, 근무경력은 평균 119.32±98.72개월이었으며, 간호직무에 대해 195명(79.3%)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Nurse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48)†

          
          

        

        
          
            
              	Variables
              	Categorie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7 (2.8)
241 (97.2)
            	2.96±0.15
3.02±0.38
            	-0.43
(.671)
          

          
            	Age (year)
            	≤25a
26~30b
31~35c
36~40d
≥41e
            	61 (24.8)
76 (30.9)
37 (15.0)
19 (7.7)
53 (21.6)
32.5±8.68
            	2.89±0.26
2.91±0.28
2.98±0.41
3.04±0.28
3.35±0.41
            	13.56‡
(<.001)
a, b, c, d＜e§
          

          
            	Education
            	Diplomaa
Bachelor's degreeb
Master's degree and higherc
            	63 (25.9)
166 (68.3)
14 (5.8)
            	2.96±0.31
3.00±0.37
3.51±0.37
            	14.50
(<.001)
a, b＜c
          

          
            	Working place
            	MS warda
ICUb
OPDc
Others (administrative/diagnosis department etc.)d
            	116 (46.8)
36 (14.5)
70 (28.2)
26 (10.5)
            	2.94±0.35
2.98±0.33
3.08±0.37
3.22±0.44
            	5.34
(.001)
a＜d
          

          
            	Position
            	Unit manager
Staff nurses
            	18 (7.3)
229 (92.7)
            	3.50±0.40
2.98±0.34
            	6.16
(<.001)
          

          
            	Working experience (month)
            	＜12a
12~35b
36~59c
60~119d
≥120e
            	25 (10.1)
31 (12.5)
34 (13.7)
59 (23.8)
99 (39.9)
119.32±98.72
            	2.89±0.27
2.92±0.31
2.89±0.30
2.87±0.25
3.21±0.41
            	11.58‡
(<.001)§
a, b, c, d＜e
          

          
            	Satisfaction with nursing job
            	Dissatisfaction
Satisfaction
            	51 (20.7)
195 (79.3)
            	2.85±0.37
3.06±0.36
            	-3.73
(<.001)
          

        

        
          
            †Missing data excluded; ‡Welch test because of not sufficient homogeniety of variance for Levene statistics; §Games-Howell test for post-hoc test; ICU=Intensive care unit; M=Mean; MS=Medical-surgical; OPD=Out patient department; SD=Standard deviation.
          

        

        

      

      
        2. 대상자의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
        대상자의 학습민첩성은 평균 3.49±0.46점이었고, 하부영역 중 대인민첩성이 3.60±0.49점으로 가장 높았고, 변화민첩성이 3.31±0.56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릿은 평균 3.88±0.48점이었고, 하부영역 중 인정받음 인식이 4.08±0.51점으로 가장 높았고, 흥미유지가 3.61±0.69점으로 가장 낮았다.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96±0.62점이었고, 하부영역 중 희망이 4.10±0.72점으로 가장 높았고, 효능감이 3.78±0.92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업무성과는 평균 3.02±0.37점이었으며, 하부영역 중 간호과정적용이 3.06±0.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업무수준향상이 2.96±0.53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248)

          
          

        

        
          
            
              	Variables
              	Categories
              	M±SD
              	Min
              	Max
            

          
          
            	Learning agility
            	Mental agility
People agility
Change agility
Result agility
Total
            	3.59±0.52
3.60±0.49
3.31±0.56
3.47±0.50
3.49±0.46
            	2.33
2.33
1.67
2.29
2.52
            	5.00
5.00
5.00
5.00
4.92
          

          
            	Grit
            	Feeling valued
Perceiving priority
Finding meanings
Motivating oneself
Having interest
Total
            	4.08±0.51
4.07±0.49
3.79±0.62
3.72±0.63
3.61±0.69
3.88±0.48
            	2.50
3.00
1.80
2.25
1.60
2.73
            	5.00
5.00
5.00
5.00
5.00
5.00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fficacy
Hope
Resilience
Optimism
Total
            	3.78±0.92
4.10±0.72
3.98±0.69
3.98±0.58
3.96±0.62
            	1.33
2.00
1.67
1.50
1.96
            	6.00
6.00
5.83
5.50
5.75
          

          
            	Nurses performance
            	Competency
Attitude
Willingness to improve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Total
            	3.01±0.39
3.04±0.42
2.96±0.53
3.06±0.45
3.02±0.37
            	2.00
2.00
1.33
1.00
2.00
            	4.00
4.00
4.00
4.00
4.00
          

        

        
          
            M=Mean; Max=Maximum; Min=Minimum; SD=Standard deviation.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업무성과는 연령이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인 경우보다 41세 이상인 경우(F=13.56, p<.001), 교육수준이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보다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F=14.50, p<.001), 근무부서가 내외과 병동인 경우보다 기타부서(행정부서, 검사실 등)인 경우(F=5.34, p<.001), 직위가 일반간호사인 경우보다 병동관리자인 경우(t=6.16, p<.001), 근무경력이 12개월 미만, 12~35개월 미만, 36~59개월 미만, 60~119개월 미만인 경우보다 120개월 이상인 경우(F=11.58, p<.001), 간호업무에 불만족인 경우보다 만족인 경우(t=-3.7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4.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는 학습민첩성(r=.62, p<.001)과 그릿(r=.57, p<.001), 긍정심리자본(r=.63,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Learning Agility,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es Performance
            (N=248)

          
          

        

        
          
            
              	Variables
              	LA
              	Grit
              	PPC
              	NP
            

            
              	r (p)
              	r (p)
              	r (p)
              	r (p)
            

          
          
            	Learning agility
            	1
            	.71 (<.001)
            	.74 (<.001)
            	.62 (<.001)
          

          
            	Grit
            	
            	1
            	.67 (<.001)
            	.57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63 (<.001)
          

          
            	Nurses performance
            	
            	
            	
            	1
          

        

        
          
            LA=Learning agility; NP=Nurses performance; PPC=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5.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
        대상자들의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 교육수준, 근무부서, 직위, 간호업무 만족여부의 명목변수들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과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d)을 구한 결과 2.13으로 2.00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는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오차항의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스별 진단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 잔차의 절댓값은 3 미만이었으며, Cook의 거리 절댓값은 1 미만, 그리고 표준화 DFFIT의 절댓값은 2 미만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35~0.78으로 0.1 이하의 값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28~2.84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reusch-Pagan’s 검정을 통해 등분산성을 확인한 결과 p>.05로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근무경력과 교육수준, 학습민첩성, 그릿, 긍정심리자본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β=.27), 근무경력(β=.21), 학습민첩성(β=.20), 그릿(β=.17), 교육수준(β=.1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t=3.71, p<.001), 근무경력이 많은 경우(t=3.95, p<.001),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t=2.63, p=.009), 그릿이 높을수록(t=2.53, p=.012), 교육수준이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t=2.13, p=.035)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51%였다(F=52.70, p<.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es Performance
            (N=248)†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22
            	0.15
            	 
            	8.29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16
            	0.04
            	.27
            	3.71 (<.001)
            	0.39
            	2.58
          

          
            	Working experience (month)
            	 
            	0.00
            	0.00
            	.21
            	3.95 (<.001)
            	0.71
            	1.41
          

          
            	Learning agility
            	 
            	0.16
            	0.06
            	.20
            	2.63 (.009)
            	0.35
            	2.84
          

          
            	Grit
            	 
            	0.13
            	0.05
            	.17
            	2.53 (.012)
            	0.44
            	2.25
          

          
            	Education
            	Diploma (ref.)
Master's degree and higher
            	0.17
            	0.08
            	.11
            	2.13 (.035)
            	0.78
            	1.28
          

          
            	
            	
            	R=.72, R2=.52, Adj. R2=.51, F=52.70, p<.001, Durbin-Watson (d)=2.13
          

        

        
          
            †Missing data excluded; ref.=referenc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논 의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 근무경력, 그릿, 학습민첩성, 교육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긍정심리자본과 근무경력, 그릿, 학습민첩성,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Kim, Seo, Kim, & Min, 2015; Lee & Kim, 2020; Sin & Choi, 2022) 간호사의 직무열의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Bonner, 2016; Kim et al., 2015), 소진과 직무열의를 매개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 Kim, 2023).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나아가 간호업무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임상간호사의 심리적 역량 강화가 간호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즉,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Luthans et al., 2007) 긍정적 심리 자원들이 간호업무성과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희망은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지와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동기부여와 경로 설정에 기여하며, 낙관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귀인 방식을 의미하고, 회복탄력성은 역경이나 실패를 겪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내는 능력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력과 관련된다(Luthans et al., 2007; Luthans & Youssef-Morgan, 2017). 자기효능감이 높은 임상간호사는 도전적인 간호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희망은 임상간호사로 하여금 간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낙관주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임상간호사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회복탄력성은 임상간호사가 간호업무 중 경험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임상간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arıkose & Goktepe, 2021). 따라서, 간호조직 관리자는 임상간호사가 긍정심리자본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효능감, 회복력, 희망 및 낙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조직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임상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의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간호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Lee & Jung, 2019; Lee & Kim, 2020).

      또한, 학습민첩성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습민첩성은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 Lim, 2023), 그릿과 함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Cho & Kim, 2022)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Lombardo와 Eichinger (2000)는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제안하였으며, DeRue 등(2012)은 학습민첩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과나 경력개발, 리더십 개발 등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습민첩성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학습민첩성이 높은 임상간호사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높은 업무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습민첩성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긍정심리자본-학습민첩성-간호업무성과 간의 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간호인력 관리와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간호사들의 학습민첩성은 3.49점으로, 간호대학생의 3.53점(Yim & Lee, 2021)이나 직업 상담사들의 3.78~3.86점(Kim & Lee, 201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은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Lombardo & Eichinger, 2000),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2.51세, 평균 근무경력이 9.9년으로 임상간호사로서의 경험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학습민첩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의 업무 환경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임상간호사는 교대근무, 높은 업무 강도,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해 업무 중 새로운 학습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Lee & Kim, 2020). 이로 인해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학습민첩성의 발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학습민첩성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 차원의 지원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임상간호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 학습 시간과 기회의 보장, 다양한 학습 방법의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상간호사가 업무 현장에서 학습민첩성을 발휘하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대상자 특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임상간호사의 학습민첩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간호사의 그릿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릿은 임상간호사의 직무열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호업무성과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Cho & Kim, 2022; Jeong et al., 2019; Park & Kim, 2023; Ryu et al., 2023), 직무열의와 직무크래프팅(Ryu et al., 2023) 또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Cho & Kim, 2022)을 매개로 간호업무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 Kim, 2022; Ryu et al., 2023; Sin & Choi, 2022). Munro와 Hope (2019)는 간호업무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간호사의 그릿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임상간호사는 과중한 업무량, 감정노동, 시간압박, 높은 수준의 주의력 요구, 불규칙한 근무 시간, 응급 상황 대처 등과 같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심리적 탈진과 소진을 경험할 수 있으며(Park & Kim, 2023), 이직률 증가와 간호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Jeong et al., 2019). 이러한 이유로 임상간호사에게 그릿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역경에 맞서는 인내력을 발휘한다(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et al., 2014). 따라서 임상간호사가 그릿을 함양한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전문직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환자 중심의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간호사의 그릿 함양을 위해서 예비 간호사 단계에서부터 도전 정신과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비롯하여, 현직 임상간호사들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 기회와 자원 제공, 간호 관리자의 코칭 리더십 발휘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Lucas 등(2015)은 높은 그릿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운 문제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릿의 양면성을 지적한 것으로 그릿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릿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개인의 특성이나 업무환경 등이 그릿에 미치는 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그릿 활용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그릿, 학습민첩성 등과 함께 근무경력 역시 간호업무성과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Benner (1982)가 제안한 간호사의 전문성 발달단계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Benner (1982)는 간호사가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면서, 각 단계로의 진입에 필요한 대략적인 년차를 제시하였다.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년차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으나, 대체로 임상경험이 축적될수록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즉, Benner (1982)는 간호사는 처음 1년 동안에는 간호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익히게 되고, 3년 정도 경과해야 전문직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되며,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복잡한 환자의 간호제공 외에도 신규간호사의 교육이나 멘토 역할 수행 등 숙련된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McHugh와 Lake (2010)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들은 미국의 대규모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경력과 전문적 실무 수준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간호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전문적 실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임상간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임상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조직은 경력 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간호사의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체계,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교육수준이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Lim (2023)의 연구에서 학사 및 석사 이상의 학력이 전문학사에 비해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Lee와 Kim (2013)의 연구에서도 병원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고학력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Sarıkose와 Goktepe (2021)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Aiken, Clarke, Cheung, Sloane와 Silber (200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교육수준은 간호업무성과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Aiken 등(2003)은 학사학위 이상 간호사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수술 후 사망률이 5% 감소함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고학력 간호인력 확보가 간호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상간호사 교육수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연구결과로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 교육수준이 간호업무성과의 주요 예측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임상간호사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위한 학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병원조직은 임상간호사들의 대학원 진학을 독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경력 이상의 임상간호사에게 학비 지원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학위 취득 후 승진이나 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향상된 임상간호사의 역량이 실제 간호 실무에서 발휘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민첩성, 그릿 등 심리적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그릿, 학습민첩성 등은 간호학 분야에서 비교적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개념으로, 본 연구결과는 그릿과 간호사의 장기적 직무 만족도 및 경력 지속성 간의 관계 탐구, 학습민첩성이 간호사의 새로운 의료기술 적응 및 환자 케어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긍정심리자본, 그릿, 학습민첩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와 이들 변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등 추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 지역의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곳과 대학병원 1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표본의 대표성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의 횡단적 연구설계로 인해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으로 인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병원과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임상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민첩성, 그릿을 파악하고 이들의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중재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임상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근무경력, 학습민첩성, 그릿, 교육수준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은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관리를 위해 간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심리 워크숍과 긍정 마인드셋 훈련 프로그램 도입, 학습민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그릿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경력 개발 계획 수립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근무경력과 교육수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력 간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및 학위 취득이나 전문 자격증 획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간호사 개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 전체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별 간호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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